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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농도 높은 날도, 공원 이용 걱정 말아요 
- 서곶근린공원에 설치한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운영 -

- 미세먼지 저감시설 시범 운영, 시민 만족도 조사 통해 확대 운영 검토 - 

인천시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옥외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대

기 오염이 심한 날에도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서곶근린공원 내에 설치한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를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발생원 감축에 이어 미세먼지 제거 사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의 작동 원리는 쉼터 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외기를 흡입해 3단계로 구성된 필터를 통해 공기

를 정화 시킨 후 공기밀도제어기를 통해 밀도가 높아진 공기를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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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사해 쉼터 내부의 정화되지 않은 공기를 밀어냄으로써 쉼터 

내부를 정화된 공기로 채우는 방식이다. 

또한, 시설 내․외부에 부착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온열 벤치 및 스마트 무선충전기를 탑재

해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였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효율을 분석하고 시민 만족도를 조사해 향후 사

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스마트 쉼터 설치 운영이 시민들의 공원이용 

불편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서곶근린공원에 설치한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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